
일본 시마네 의 “다 시마의 날 제정” 조례폐기 구

성   명   서

  독도의 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 은 “다 시마(독도)의 날ꡓ 

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, 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깊이 

사과하라!

  우리 거창군의회는 일본 시마네 의 “다 시마(독도)의 날” 제정 

조례는 과거 군국주의 망상으로서 일제 침탈을 정당화 하는 행 로 

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.

  한민국 국토의 동쪽 끝에 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우리나라 

국민들이 수천 년 동안 어업행 를 해 온 소 한 생활 터 이

며 역사 으로나,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한민국 소유의 배타

인 토이다. 

  그러나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거듭된 경고와 온 국민의 

들끓는 반 함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  의회가 3월 16일 “다

시마의 날”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데 이어, 일본의 나카야마 

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의 “독도를 일본 토로 명기해야 한다”는 망언에 

해 거창군민과 함께 분노를 치 못한다. 

  이는 일본이 역사  사실과 국제법상의 법리를 무시하면서 날조된 

역사  근거를 바탕으로 한 독도 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거 

식민지 침탈을 정당화 하고 한민국 주권과 토를 침략하려는 

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.



  따라서 거창군의회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망상과 역사의 왜곡을 

통탄하며 일본 정부와 시마네 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면서, 

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.

 1. 일본 시마네 은 군국주의  책략에서 나온 “다 시마의 날” 제정 

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한민국과 한민국 국민에게 엎드려 

깊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!!

 2. 나카야마 나리아키 일본 문부과학상은 망언에 해 즉각 한민국 

국민에게 사죄하고 그 직을 사퇴하라!

 3. 일본정부는 무지한 시마네 의 행동과 문부과학상의 망언에 해 

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로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독도와 련한 

역사  진실을 일본국민들에게 제 로 된 역사교육을 하라!

 4. 정부는 시마네  조례가 완 히 폐기되고, 주권침해 결과가 원상

회복 될 때까지 일본정부와 시마네 에 해 강력한 응조치를 

취할 것을 구한다!  한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

해 강력한 응조치를 취할 것을 구한다!

 5. 아시아 국가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국제법질서를 

부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한 세계인의 

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정을 구하는 데 동참하라!

 6. 우리는 우리의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 사수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

 군민과 함께 그 뜻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을 내외에 천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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